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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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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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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
를 양육하는 부모로, 417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
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며,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선택
하도록 하며, 감정적 ·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긍정적
인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undertook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the discipline method adopted by parents raising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living
on Jeju Island. The study subjects were 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attending daycare centers on
Jeju Island. Four hundred and seventeen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which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were investigated by dividing it into rational,
emotional, and over-permissive response types, sub-factors of the discipline method. The analysis 
showed that parenting efficacy was predominantly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rational response and partially mediated b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In summary, the study suggests that parents with high 
parenting efficacy, even when stressed, choose a rational response type of discipline method, potentially
reducing emotional and beyond-acceptable response types of discipline methods. This study provides 
data that guides the direction of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the home by encouraging parents to use positive discipline methods. 

Keywords :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Child Abu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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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훈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며,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적합한 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1]. 부모가 아동의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훈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달
라질 수 있다[2]. 최윤희(2020)는 Baumrind(1971)의 
이론을 토대로 훈육방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
였으며, 권위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합리적 
반응형(rational discipline style), 권위주의적 훈육방
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형(emotional 
discipline style), 허용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
내는 과대허용적 반응형(overly permissive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
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
여 아동에 대한 존중과 설명, 모델링, 귀납적 추론 방식 
등으로 지도하는 훈육방식이다. 감정적 반응형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동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가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행동하여 아동에
게 수치심을 주거나 협박, 체벌 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겉으로 보
기에는 부모가 아동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양육
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없어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하며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이
때 부모는 스스로가 아동을 잘 훈육하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훈육의 중요성과 그 시작 시기의 적절
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이가 만 2세
가 되었을 때 훈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에 이르고 있다[3]. 만 2세에서 만 5세에 이르는 시기는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민감기로서 이 시기의 영유아
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적절하
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4]. 이때, 부모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자녀양육에 관한 여러 연구는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강
압적 처벌, 지나치게 방임적인 훈육방식이 영유아의 문
제행동과 연관됨을 증명하였다[6-8].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적, 지지적이어야 하
며, 영유아의 부정적 행동에는 강압적 처벌 등으로 영유

아의 행동을 제압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논리적, 합리
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9].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훈육방식
에 있어 부모 개인적인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성별과 같
은 개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생
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
한 맥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10]. 최근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
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부모들이 느
끼는 양육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11]. 

초기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
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
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
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12].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부모의 처벌적인 훈육 행
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 직접 또는 양육 행동을 통하여, 영유아의 반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13].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부모의 훈육
방법이 부정적인 훈육방식 즉, 강압적이고 감정적이며 
처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유발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영유아를 바람직
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데[14],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 관련한 다
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5-19]. 또한 양육효능감은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
는데,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
가 자녀를 대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양육효능감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
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될 것으로 예측된다. 훈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
정의 부모-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전체 
사회가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체벌이 금지된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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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체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구체적인 훈육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
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만 2세~ 만 5세 아동을 양
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
리고 훈육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이 양육스
트레스와 훈육방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
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만 2세-만 5세 

아동 19,847명(제주특별자치도, 2022)의 부모 중 주 양
육자로 한다. 설문조사는 군집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제
주도내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을 선정 하였으며 어린
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포하여, 432부 회수(회수율 
96%)하였고 응답의 오류 및 결측값이 발생한 설문지 15
부를 제외하여 총 41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21,22]. 본 도구는 양육스트레
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
다.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까지 
가능하며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양육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23].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4로 나타났다.

2.2.2 훈육방식 척도
훈육방식은 최윤희(2020)가 제시한 한국형 훈육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4]. 본 연구의 척도는 합리적 반응형 
9문항, 감정적 반응형 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 8문항
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훈육상황에
서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요인
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훈육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합리적 반응형 .852, 
감정적 반응형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7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2.2.3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

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가 번안 및 타당
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였다[25]. 
하위요인은 유능감 요인, 안정감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
성되고, 각각 8문항과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지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5
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
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
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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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P.S P.P D.I P.C D.M R.R E.R O.R P.E C S

P.S 1

P.P .817*** 1
D.I .805*** .496*** 1

P.C .837*** .448*** .598*** 1
D.M .395*** .313*** .286*** .364*** 1

R.R -.377*** -.259*** -.411*** -.290*** -.079 1
E.R .485*** .342*** .413*** .446*** .807*** -.392*** 1

O.R .376*** .312*** .320*** .298*** .679*** -.533*** .433*** 1
P.E -.661*** -.496*** -.621*** -.538*** -.349*** .499*** -.496*** -.396*** 1

C -.693*** -.597*** -.562*** -.546*** -.386*** .357*** -.467*** -.366*** .865*** 1
S -.457*** -.267*** -.517*** -.390*** -.221*** .507*** -.396*** -.322*** .871*** .507*** 1

P.S: Parenting Stress, P.P:Parental Pain, D.I: Dysfunctional Interaction, P.C: Picky Child, D.M: Discipline Method, R.R: Rational Response,
E.R: Emotional Response, O.R: Over-permissive Response, P.E:Parenting Efficacy, C:Competence, S:Stability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Spec.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Parental 
Pain 2.44 .64 .06 -.31

Dysfunctional 
Interaction 1.52 .36 .96 .66

Picky Child 1.90 .58 .69 .06
All 1.96 .43 .27 -.60

Discipline 
Method

Rational 
Response 3.25 .37 .14 -.53

Emotional 
Response 1.75 .43 .36 -.42

Over-permissive 
Response 1.51 .41 .35 -.98

All 2.18 .20 .23 -.23

Parenting 
Efficacy

Competence 3.40 .59 .14 .16
Stability 3.85 .65 -.42 -.11

All 3.61 .53 -.13 -.2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417)

3.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

관은 유의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 되었으며, 양육스트레
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
과 분석을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된 것을 알 수 있다. 

3.3 매개효과 분석
3.3.1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반응

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
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
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
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
의 관계에서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3.2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반응

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
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검증 절차
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
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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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 SE β t(p)   (△  )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Rational Response) -.311 .038 -.377 -8.280*** .142(.140) 68.558***

Parenting Stress
(Rational Response)
Parenting Efficacy

(Rational Response)

-.068 .047 -.083 -1.461
.253(.249) 70.018***

.312 .040 .444 7.841***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9.00***
***p<.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Rational Response 
Type

Model B SE β t(p)   (△  )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476 .042 .485 11.288*** .235(.233) 127.419***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Response)

.273 .054 .278 5.032***
.290(.286) 84.508***

-.262 .046 -.313 -5.662***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6.22***
***p<.0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Emotional 
Response Type

Model B SE β t(p)   (△  )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Over-permissive Response) .409 .049 .376 8.274*** .142(.140) 68.458***

Parenting Stress
(Over-permissive Response)

Parenting Efficacy
(Over-permissive Response)

.273 .054 .278 5.032***
.180(.176) 45.478***

-.242 .055 -.262 -4.411***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4.55***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Over-permissive 
Response Type

3.3.3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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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
을 전체적인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
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연구문
제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
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검증되
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양육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
며,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처럼 부정적이
고 비합리적인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고 긍정적인 훈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
안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체벌 금지 및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강조하는 사회 분
위기 속에서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
육방식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양육 슬
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
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
진을 위해 꾸준한 상담 및 교육의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부모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
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현장뿐
만 아니라 일반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에게 긍
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
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이끌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
는 것과 병행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척도는 자기 보고
식 설문지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을 통
해 부모에게 설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
은 방어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
다. 이런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평가 외에 
면담 및 행동 관찰 등 자료수집의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
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심층 상담
과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
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
방식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실제로 적용된다면 본 연구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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